
교리

눈이 쌓이고 있다. 싸락눈이다. 한

결 바람도 차갑게 느껴진다. 오후 5시

반, 산사엔 어둠이 빠르게 찾아든다.

산자락에 어둠이 깃들 이 때쯤이면

산은 텅텅 빈 채로 내게 말을 걸어온

다. 비어있음의 적멸의 의미를 일깨

워주며 적조로움의 편안함을 내게 안

겨준다. 슬프나 슬프지 않고, 쓸쓸하

나 쓸쓸하지 않게 비워둠의 여유를

일깨워 주고 있다. 습관처럼 나무침

대에 앉아 졸고 있지만 화두는 새가

되어추억의숲을날고있다. 

어린 시절의 코흘리개 아이가 절집

에 온 후, 잔심부름으로 시작해 밥 짓

고, 국끓이고, 반찬장만하며길고긴

5년이라는 세월을 넘기게 된다. 아이

의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수상쩍게

생긴 탓도 있지만 승려 될 수 있는 기

회를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자

인 잘 생긴 행자들에게 우선권을 빼

앗기고있었던것이다.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트고 터져

도, 매끼니마다쌀씻어밥지으며시

린 손을 호호 불며 울먹였다. 김칫독

에서 포기김치를 꺼낼 땐, 김치 국물

이 터진 손등에 스며들어 외마디 비

명을 지를 만큼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쌀뜨물에 김치 국물에 트고 터진

손등이 아리고 부어 왔지만 그럴 때

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먹였고, 고향집이며 어머님을 찾고

부르며 베갯잇을 적시는 일이 일과처

럼 되어 있었다. 손등에 바르는 약은

멘소래담, 약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

를 일이나 멘소래담도 아껴서 발라야

할 만큼 행자시절은 아프고 시린 추

억으로남아있다. 

질기고 긴 행자 수업을 마치고 통

도사 강원에서 경전 속의 어려운 한

자 익히기를 한동안 하다가 깨달음을

위해 해인사로 오게 된다. 성철 스님

이 방장으로 계신 해인총림의 선원은

대장부들의 활기참이 가득한 열려 있

는도량이었다.

그런데 내겐 화두 몰입이 쉽지 않

았다. 온갖 망상번뇌가 바람에 날리

는 벚꽃처럼 순서도 절차도 없이 날

아다녔다. 앉아있는 한 시간이 지루

했고 어떤 때는 남아있는 5분도 지겨

워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원망하는

일도많았음을고백한다.

3개월 동안 누워 잠자지 않고 앉아

서 정진하는 여섯 명에 뽑혀(사연이

길지만) 조사전에서 용맹 정진하는

일도 있었다. 나는 요령껏 앉아서 졸

았고 사물이 둘로 셋으로 보이는 착

시현상과 환시(幻視) 환청으로 정신

이상증을 일으켜 한 달반 만에 조사

전 선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뒤 군

에 입대해 3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불교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심부

름을 하게 된다. 불교신문사와 총무

원에서 10여 년을 허송세월한 후 늦

게야철이든다. 

영혼이 있는지, 내생이 있는지, 부

처의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도에서 3년, 네팔에서 2년, 티베트

에서 3년, 중국에서 7년을 합쳐 15년

을 해외에서 치열한 구도자로 머물게

된다.

인도에서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

을 통해 영혼과 내생에 대해, 깨달음

의 내용에 대해 온갖 의혹이 일시에

풀리게 된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

卽是無量劫)’의좋은스승, 착한벗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이후, 티베트에

서는 죽음을 예견하는 죽음의 자유로

움을익히게된다.

중국의 7년은 이, 얼, 싼, 쓰로부터

시작해 중국의 고어(古語)를 배우며

아함부와 망등부의 경전내용을 살피

게 된다. 수행과정을 드러낼 것도 감

출 것도 없는 일이지만‘참봄(見)’,

‘참앎(知)’을 이루었다면 비밀스럽

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

향을해야한다. 있는듯이, 없는듯이

살되 법거량을 즐긴다. 꾸밈과 조작

됨이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상이 평화롭고 행복하

다. 헐떡임과 흔들림을 줄여 자유인

으로살고있다.

이제 한 수행자가 늙디 늙어 마침

표 찍을 날을 기다리며 추억의 줄기

에서 벗어나려 한다. 오늘 저녁처럼

싸락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산이

텅텅 비인 날에는 바람만 불어도 울

고 싶다. 바람 부는 날엔 죽음도 앞당

겨 어디론지 한 점 바람으로 떠나고

싶다. 흔적도없이, 자취도없이.

신라때원효스님의일화가있다.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노숙

을하게된원효스님은한밤중에잠을자

다갈증이일어나잠에서깼다. 어둠속에

서 물을 찾아 헤매다 마침 조그마한 웅덩

이에 고인 물이 손끝에 감지되어 입을 대

고마셨다. 갈증을해소하고다시잠을잔

뒤 이튿날 깨어 길을 떠나려다 보니 어젯

밤에 마셨던 웅덩이의 물은 해골에 썩어

고여 있는 물이었다. 갑자기 원효 스님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가 올라옴을 느

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의 뇌리에는 한

생각이 섬광처럼 번쩍하며 스쳤다. 해골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안 탓으로 비위가

상한 것이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무

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해골을 봄으로써

기분 좋지 않은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장난

이라는것을깨달은것이다.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법이 생기

고 마음이 없어지니 가지가지 법이 없어

지는구나.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요,

만법이 인식하는 생각에 좌우되도다. 마

음 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달리 구할 것

이 있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이와같이독백한원효스님은가던길

을 되돌아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

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

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말은〈능가경〉에 설해져 있다. 〈기신론〉

은〈능가경〉의내용과관련된것이많다.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일

어난다는뜻이다.

〈기신론〉에서는 의식을 설명하면서 상

속식과 분리식을 말한다. 의식이 집착을

일으켜사물에대해‘나(我)’와‘내것(我

所)’이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식이라 하고, 또 육근(六根-

眼ㆍ耳ㆍ鼻ㆍ舌ㆍ身ㆍ意)이 육진(六塵-

色ㆍ聲ㆍ香ㆍ味ㆍ觸ㆍ法)을대하여 경계

를 분리시키면서 번뇌를 일으키므로 분

리식(分離識)이라 하며, 안팎의 모든 사

물의 양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사식

(分別事識)이라 한다. 또 의식은 견애번

뇌(見愛煩惱)에의해증장되어커진다.

견애번뇌란 견(見)은 지적(知的)인 것

이고 애(愛)는 정적(情的)인 것이다. 이

론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생기는

의심이나 오해 따위를 합쳐 견애번뇌라

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번뇌의 종류를 이

치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견혹(見惑)이

라하고행위의측면에어두워생기는것

을수혹(修惑)이라한다.

이치를 바로 깨달아 가는 길인 견도

(見道)와 윤리적 실천을 완성해 가는 수

도(修道)의 단계를 구분하여 견도위(見

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견혹, 수도위(修

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수혹 또는 사혹

(思惑)이라 하는데, 이지적(理知的)인

견혹은 끊기 쉬운 반면 감각적이고 육체

적인번뇌는끊기어렵다고보았다. 예로

부터 견혹은‘돌을 깨듯이 단박에 끊을

수 있다’(頓斷如破石)고 하였고, 수혹은

‘헝클어진 실을 풀듯이 점점 끊는다’(漸

斷如藕絲)고하였다.

식(識)은 원래 무명의 훈습(薰習)에

의하여있게된것이다. 〈기신론〉본문에

서“무명의훈습에의하여일어난식(識)

은범부로서는알수가없으며또한이승

들(성문(聲聞)ㆍ연각(緣覺))의 지혜로

도깨닫지못한다. 법신보살들이처음바

른 믿음을 내고 발심하여 관찰해서 법신

을 체험하더라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며

나아가 보살의 마지막 지위에 이른 이라

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은 최초의 본식

인 아뢰야식을 말한다. 이 식은 가장 미

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細中細)으로 부

처님만이능히끊는것이라하였다. 마음

의 본체 각(覺)은 불가사의하다. 맑고 깨

끗하면서도 때로는 물들어져 오염이 되

고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움직여지는 것

이다. 이러한 염(染)ㆍ정(淨)ㆍ동(動)ㆍ

정(靜)은 상대적인 별개의 상태지만 결

코 개체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것이 아

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므로 알기 어렵

다. 마음의 자체성품은 본래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기에 무명에 오염되어 오염된

마음이 있게 된다. 비록 오염된 마음이

있으나 본래의 청정함은 변하지 않는다.

이이치를부처님만이안다고하였다. 다

시 미혹의 근원을 설명하면서“전일적인

한 법계를 통달하지 못하므로 본래 그대

로의참마음과상응하지못해홀연히망

념이 일어난 것을 무명이라 한다”고 하

여 무명의 정의를 다시‘생각이 일어난

것’(念起)이라하였다.

코흘리개아이는이제회향할나이됐다

山텅텅빈날엔바람불면울고싶다

마음이생기니法이생긴다

바람 부는 날

향봉 스님의

一一切切唯唯心心造造

지안스님의〈대승기신론〉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己施一切得報如芥子
(위기시일체득보여개자)
救一厄難人勝餘一切施
(구일액난인승여일체시)
星雖有光不如一月明

(중성수유광불여일월명)
生垢心重所施恒 己

(중생구심중소시항위기)
菩薩悲心施如灰去 穢
(보살비심시여회거중예)
救濟慈悲施普 群生類
(구제자비시보위군생류)
如是慈悲施功德無窮盡
(여시자비시공덕무궁진)
如此微妙施安樂諸 生
(여차미묘시안락제중생)

번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체에 보시하는

것은 개자(겨자) 씨만큼의 과보를 얻을

뿐이지만, 한명의어려운사람을구제하

는 것은 나머지 일체에 보시하는 것만큼

수승합니다.

뭇별들이비록빛을내지만하나의달

의밝음같지않듯이, 중생에게번뇌심이

거듭되는것은늘자신을위해보시를하

기때문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보시하기에 중생

의번뇌가재처럼식었고, 자비로운보시

로구제하되두루모든중생들을위해합

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보시는 공덕이 한량

이 없고, 이와 같은 미묘한 보시는 모든

중생을안락하게합니다.

해설

초의선사가 이르기를, “중생이 중생

인 것은 욕심이 많아서다. 그러나 욕심

으로 치면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

다”고 했다. 놀라운 직관력이 아닐 수 없

다.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다니! 온

갖 중생을 다 구제하시려는 부처님의 원

력(願力)을‘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

한 것이다.

제바라 보살의 가르침은 좀 더 직접적

이다. ‘중생에게 번뇌심이 거듭되는 것

은늘자신을위해보시를하기때문입니

다( 生垢心重所施恒?己)’라고했다. 

오늘날에 이르러‘원력(願力)’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불자들이 원력이라

는 말 대신에‘기도(祈禱)’라는 말을 즐

겨 쓴다. 기도는 신께 바라는 바를 비는

일이다. 소원을 비는 일이며, 또한 비는

의식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 있어‘기

도’라는 말 보다는‘원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 원력의 근본은 중

생구제에 있다. 원력은 곧 보살심이자,

보살행을다짐하는마음이며실천이다. 

대표적으로 불자들이 예불 때마다 독

송하는〈천수경〉이 원력을 발원하는 내

용이다. ‘개경게’부터 이미 발원의 문장

이 시작되고 있으며,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계

청’을 시작으로 관세음보살님께 발원하

는 문장으로 경이 시작된다. ‘여래십대

발원문’이 그렇고, ‘사홍서원’도 모두

발원문이다. 즉, 불자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불법을 배

워 지혜를 얻고, 방편을 얻어 중생을 구

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자비로운 보시라야 공

덕이한량없고, 모든중생을안락하게한

다. 그러면번뇌심이거듭되는자신의중

생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구제가

된다.

자비보시공덕은한량이없으니…

시인도정스님이풀어쓴〈대장부론〉
⑩ 자비로운 보시의 공덕

신라원효대사해골물일화

마음에‘생각’일어나는것

오염에본래청정변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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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에게번뇌가거듭됨은

자신을위해보시하기때문

불교실전의식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관심있는학인을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희망하는분을위하여각단불공의식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816 / 묘련 010-2250-7499

수 복 불 교 대 학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1년수련후법사자격증을수여합니다.

Q
A

“새는지붕”
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일반기와강판,스레트형강판,슬라브,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공장,일반가정집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44118877--00006622

전전라라도도 :: 001111--224488--6622998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